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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 공동파업 “명분 없다”
CMRI, 여수지역 집단투쟁 설문조사 … 사무직 시선 “냉담”

7월18일부터 시작된 LG-Caltex정유 및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의 공동파업에 대해 화학산업 관계자들은 

“집단투쟁을 담보로 한 노조의 강경정책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공권력이 개입될 수 있다”고 평가하는 것으로 

나타났다.

화학경제연구원(원장 박종우)이 7월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(www.chemlocus.co.kr)를 통해 실시

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3.5%가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들의 공동파업에 대해 “정당하지 않다”는 입장

을 나타냈다.

정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<집단투쟁을 담보로 한 노조의 강경정책>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1.3%를 차

지했으며, <석유화학(대기업) 노동자와 비석

유화학(중소기업) 노동자들의 갈등유발>도 

27.7%로 나타났다.

<무리한 임금인상 요구> 19.1%, <현재 국

가경제를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> 16.5%에 

불과해 실제적인 임금문제나 국가경제에 대

한 악영향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

해석된다.

반면, 석유화학기업들의 공동파업이 “정당

하다”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6.5%에 불과

했으며, 정당한 이유로는 <근로자의 삶의 질 

향상> 28.6%, <위험한 근로환경> 21.4%, 

<무리한 근무시간>과 <기업의 사회적 책임> 

각각 17.9%로 조사됐다.

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석유화학 노조의 

5조3교대 요구에 대해서는 <근로시간이 40-44

시간은 돼야 한다>는 응답이 57.6%로 높게 나

타났고 <44시간 이상은 돼야 한다>도 22.0%

를 차지했다.

반면, <적절하다>는 의견은 15.6%, <40시간 

미만이 적당하다>는 응답은 4.9%에 그쳐 석유

화학기업의 주40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는 비판

적인 입장을 표명했다.

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냉담한 반응

도 엿보였다.

LG정유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10.5% 인

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.3%가 <동결해야 

한다> 또는 <삭감해야 한다>를 대답했다. 또 

<1-5% 인상이 적절하다>는 응답은 23.4%, 

<5-10% 인상이 적절하다>는 응답은 18.7%를 나타낸 반면, <적절한 수준이다>는 3.7%, 그리고 <더 인상해야 

5조3교대 주당과 관련 석유화학기업들의 근무시간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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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>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.

나아가 공동파업이 장기화된다면 공권력이 <개입해야 한다>는 의견은 85.8%로 압도적인 반면, <개입하지 

말아햐 한다>는 14.2%를 나타냈다.

화학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인 만큼 공동파업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<나프타․석유화학제품

의 수급차질 및 가격상승>이 44.2%로 가장 많았다. <가공기업 및 수요기업의 연쇄적인 생산차질>이 24.5%, 

<석유화학 노동자와 비석유화학 노동자의 갈등 유발>은 14.1%, <석유화학 및 정유기업의 유사파업 속출>은 

12.4%로 집계됐다.

한편, 설문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체 응답자 415명 가운데 현장 근로자가 아닌 사무직 및 연

구직 응답자가 83.0%로 현장노조의 파업에 보내는 시선이 곱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석

유화학기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27>


